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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성소 주간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카노아스, 브라질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틀담 학교들은 “성소: 감사와 희망의 응답”이라는 영감어린 주제를 중심으로 성소 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자기 인식을 북돋우고 성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의 희년과 노틀담 수녀회 창립 175주년이 맞물려 있었기에 올해의 축하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기념일들은 이번 주간의 숙고를 더욱 풍요롭게 했으며, 성소가 수녀회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카리스마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성소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 주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학생들은 개인 증언, 그룹 활동, 강의, 자기 발견 연습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은 감사와 

희망을 키우고, 개인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더욱 깊은 헌신을 다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성소 주간은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성찰하고,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개인적 삶의 목적에 기초한 의식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틀담 교육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사명 ― 즉, 타인을 위한 성소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일 ― 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간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 나이에 상관없이, 성소 주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생기 넘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을 넘어,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자, 의미 있는 미래를 

세워 나가는 희망의 등불로 드러났습니다. 노틀담 수녀회의 175년 역사는 성소와 봉사의 살아 있는 영감 어린 

본보기로서, 학생들이 수녀회의 지속적인 유산과 핵심 원칙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운 체험이 되도록, 각 연령대에 맞추어 세심하게 기획된 활동들이 마련되어 의미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목 담당 지도자들은 하루하루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 담긴 상세한 

지침서를 받아, 프로그램이 일관성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틀담 성소 주간은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식별의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희망에 뿌리내려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로서 함께 성소를 기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